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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청소년의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마른 체형에 대한 문화 규범과 체형 정체성 및 자

기 인식평가를 따르는 지나친 외모 중심 사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외모를 중

시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신체상에 대한 염려, 신체 불만족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신체 변화 전략’을 사용할 정도로, 청소년이 느끼는 외모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참여에 필요한 가치, 태도, 기능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으로

매스미디어, 부모, 또래집단, 학교 등 4가지 사회화 요인을 통하여 외모의 사

회적 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내면

화 하는 시기이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이 느끼는 외

모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외모 관련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압박에 대

해서는 보고되었으나, 또래와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변인인 또래와 부모에 의한 외모관련 사

회적 압박의 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 체형인식 및 만족

도,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신체부위 만족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및 중도 포기를 제외한 총 1,00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AS 9.2 version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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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측정변인 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를 시행하였다. 둘째, 측정변인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셋째, 측정변인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외모관련 사회

적 압박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특성,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정도와 외모만족도는 성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성형태도에 있어 여학생의 92.42%가

성형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둘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

성이 있었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남녀학생 모두 긍정적 평

가는 중등도 이상의 정적 상관성을 부정적 평가는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성

을 보였다.

셋째, 외모만족도는 여학생에 있어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높을수록, 다

이어트 약물을 복용한 집단일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부정

적 평가는 여학생에 한해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에 대한 유의한 설명변수였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

었으며, 성형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또한 여학생은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을 해소하면서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구

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 개입,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핵심어 :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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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신체적․성적

성숙과 인지적 발달, 정서적 불안정 시기를 경험하며, 인간관계의 확대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경희, 2012). 또한 청소년들은 대인

관계와 생활공간의 확대로 인한 새로운 미지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청소년이

갖는 지위와 역할의 모호성과 그들의 생활세계가 갖는 주변적 성격, 소속집단

의 변화에 따른 행동변화, 신체적․성적 성숙과 심리적․사회적 미성숙 간의

불균형, 기성세대와의 가치관 차이, 학업 등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고민의 문

제로 나타나면서 갈등과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한상철 등, 1998). 이런 과도기

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은 내․외적 발달

적 적응과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청소년 시기는 자아

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

의 자아존중감은 지각한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와 의미

있는 타인 및 다양한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판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Coopersmith et al., 1967).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다양한 신체

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 과

업이라고 볼 수 있다(임지혜, 2011). 이러한 발달과업의 과정을 특성을 통해서

볼 때 청소년기는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와 특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사회참여

에 필요한 가치, 태도, 기능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으로 매스미디어, 부모, 또래

집단, 학교 등 네 가지 사회화요인을 통하여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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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시기이다(Featherstone, 2010). 즉,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일차적 생식기관이

성숙되고 이차적 성적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가 급격

히 늘어나면서 성적으로 성인의 수준에 달하는 성기능의 발달이 뚜렷하게 드

러나게 되며 이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자기 평가 또는 타인의 지지가

없을 때 자신의 자존감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면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남들 앞에서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없게 된

다. 이렇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주경숙, 2011).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는 외모를 통

해 상대의 인상을 평가하려는 속성이 강하기 떄문에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또래들로부터 무반응과 거부를 당하고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서윤경, 2003). 이와 같이 외모는 청소년들 사이

에 자신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매우 중요성을 가지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를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자신감을 갖고 또래들 간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성미영, 2011).

권민경(2010)은 이러한 외모에 대한 기준은 매스컴을 통한 사회문화적 풍조

의 확산으로 정상범위의 체중에 속하는 사람들까지 현재의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혹은 더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Wardle, Haase, & Steptoe(2006)의 연구에서는 아시아국가의 여성들은 낮은

체질량 지수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체중에 대한 염려를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의 문화 규범은 초기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마른 몸매와 매력적인

신체적 외모를 갖추는 것이 인간으로써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자아인식의 중

점 정의 요소로 여기도록 만든다. 젊은 여성들의 외모 만족도를 평가하는 중

요 측정방법에는 이상적인 몸매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신체 불만족이 높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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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이 있다. 신체 불만족은 외모, 감정적 고통 또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집

착과 체형을 바꾸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임상적 거식증을 초래하는 방법을 택

하는 것 연관되어 있다(Neumark-Sztainer et al., 2006). Page et al.(2012)의

최근 연구 결과는 아시아 여성들과 자신이 이상적이라 여기는 몸매에는 미치

지 못한다고 여기는 여성들에게 날씬한 체형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이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태국 청소년들이 체중을 줄

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예를 들면 식이조절, 설사제 복용)를 하고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신체에 대한 높은 불만족과 자신을 뚱뚱하다고 자각하는 현상

이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는 유럽 소녀들의 경우와 비교

해 보았을 때 태국의 소녀들은 친구들에게 식이조절 또는 체중 조절의 압박이

나 종용을 받고 있으며, 체중을 줄이기 원하고, 체중 조절을 시도하고 스스로

가 뚱뚱하다고 자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Helfert와 Warschburger(2011)는 사회적 압박이 부적정인 신체

상을 갖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외모 중심의 환경”으로써 체

중과 신체 외모의 사회적 압박이 높은 곳을 사회문화적인 환경으로 표현하였

는데, 한국은 마른 체형에 대한 문화 규범과 체형 정체성 및 자기 인식평가를

따르는 외모 중심주의로 인해 지나친 외모 중심 사회로써 잠재성이 있다고 언

급되었다. 외모중심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신체상을 염려하도록

하며, 신체 불만족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신체 변화 전략” 사용과 같은 위험에

놓이도록 한다.

사회적 영향은 신체상에 대한 염려를 이해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상적인 미의 기준과 외모 관련 사고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사회적 영향의 단

적인 측면은 또래 친구들과 부모님들로부터 오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다. 사회적 압박은 누군가의 외모, 외모 규범과 사고방식, 친구들과의 외모에

대한 대화, 부모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오는 모델링으로 인한 사회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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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활동을 제외하고도, 친구로부터 놀림이나 비판,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외모

에 관한 소견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다(Helfert & Warschburger,

2011). 그러나, 아시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몸무게와 외모 관련 이슈들에 대

해 논의하는 연구는 제한적이다(Page & Suwanteerangkul, 2007).

청소년들의 사회적 압박의 형태,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TV미디어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이미숙, 2000; 김재숙 외, 2001),

TV시청과 육체이미지(윤태일 외, 2002),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송미현, 2004), 체형인식과 식생활 행동 및 자아존중감(노영경, 2005; 김둘련,

1995), 체형인식과 자아존중감(최선영, 2005), 체형인식과 체중조절태도(강금주,

2005; 류호경, 2005; 남궁미자, 2003; 류호경 외, 1999; 이요원 외, 1998), 대중

매체 노출과 신체상 지각 및 신체 존중감(장희순 외, 2006), 체형인식과 체중

조절 및 식행동(김지은, 2008; 김지연, 2006; 이지은 외, 2006; 이희정 외,

2005; 김은정, 2004), TV드라마 노출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인식(김은이, 2011)

등 다수가 있으며, 주로 텔레비전 및 미디어의 등장인물에 근거한 사회적 압

박의 형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이미숙, 2000; 김재숙 외, 2001; 윤태일 외,

2002; 장희순 외, 2006; 김윤, 2007; 김은이,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텔레비전 및 미디어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김은이

(2011)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로 반복된 텔레비젼 드라마 노출이 신

체적,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외모에 치중하게 됨으로

써 신체 불만족으로 인하여 인격 형성과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모와 또래에 의한 압박과 외모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대상을 부모와 또래로 삼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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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디어에 의한 사회적 압박에 관한 연구에 비해 부모와 또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기의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이 외모 중시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기 남

녀 고등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 형성과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의 보건 교육

안 마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모와 또래의 압박에 의

한 외모인식과의 관계를 밝힐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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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한 주변인에 의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실태를 파악하고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이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를 확인한다.

2) 청소년들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3) 청소년들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4)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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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홍금희(2006)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개인의 이상적인 미(美)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사회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외모의 기준을 내면

화하여 자신을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다(Richins, 1995).

Bandura(1977)는 청소년기의 발달은 사회문화적 영향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주관적, 사회적

으로 인식하며(김유경, 2007),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의식과 자신감의 결여로 다른 생활영역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김경아, 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의 사회적 중

요성을 인지하는 ‘인식요인’과 매스미디어에서 전달하는 문화의 이상적인 사회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 및 내면화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인 ‘내면화

요인’으로 구성된다(2011, 김은이). 여기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

면화란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각 문화의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승인하여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이미숙, 2000). 청소년기의 이러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내면화한 결과로 비현실적인 미를 사회적 기준으로 받아들이

고, 이를 내면화하여 외모에 대한 인지적 성향을 높인다(조선명, 2001).

청소년기에는 사회문화 영향에 의해 날씬하고 마른체형을 무분별하게 수용

하고 따라하려는 모방심리가 강하므로, 왜곡된 미에 대한 기준을 올바르게 정

립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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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태도에 주목

하여 청소년 대상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질 때(최선영, 2005), 청소년기의 건강

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정순, 2009).

2.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란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

체의 전체 혹은 각 부분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 개인의 감정

을 측정한 것을 의미하며(고애란 외, 1996; Cash, 1990; Secord & Jourard,

1953), 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일컫는다(Harrison & Cantor,

1997; Morrison, Kalin, & Morrison, 2004).

Cash(1994)는 외모만족도의 범위에 대해 신체상이라는 자신의 현재의 신체

모습에 대한 만족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한마디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최민호, 2006). 사람들은 흔히 외모에 근거해 타인에 대한 편

견을 갖게 되는데, 외모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에 대해 더 너그럽고, 큰 신뢰

를 보내며, 호의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Barocas & Karoly, 1972).

사회비교 이론에서 외모 만족을 설명할 때는 ‘대비효과’를 중심으로 전개되

었는데, 이러한 ‘대비효과’는 타인과의 외모비교를 통해서 나타난다(Groesz,

Levine, & Murnen, 2002). 사람들은 자신의 체중, 몸매, 외모를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Jones, 2004;

Festinger, 1954). 만약 비교대상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향비교’, 비교대상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하향비교’가

일어난다(Berg, Paxton, Keery, Wall, Guo, & Neumark-Sztainer, 2007;

Grosez, Levine, & Murnen, 2002; Festinger,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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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마른 여성 혹은 근육질의 남

성의 신체와 상향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를 덜 매력

적이라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어 신체 불만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Lorenzen, Grieve, & Thomas, 2004).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모

습과 이상적인 체형을 자주 비교하게 되면, 이상적인 기준과 실제의 자신과의

불일치 외모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 가치와 외모만족은 감소하게 된다

(Lorenzen, Grieve, & Thomas, 2004; Durkins, & Paxton, 2002).

이러한 경험은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얻게 되는 자신의 신체

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자신의 자아 정체감 형성, 성격 형성, 대인관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주경숙, 2011).

특히 청소년은 신체적 변화와 신체성장을 급격히 경험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더욱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신체이미지 향상을 위해 자신을 치장하고

관리한다(백인혜, 2013). 청소년들이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청소

년에게 신체적 매력이나 신체이미지는 긍정적 자기평가, 인기, 친구들과의 관

계와 중요한 관련이 있으며(Davison & McCabe, 2006), 자아존중감과도 유의

미한 관련이 있다(Frost & McKelvie, 2004). 자아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

년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김양진, 강혜원,

1992), 청소년기 신체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기 이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윤진, 1993; Kostanski & Gullone, 1998). 청

소년들에게 신체이미지는 자아발달에 중요한 원천이며, 사회문화적 변인과 상

호작용하여 자아의 역동적 구조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다(이

재창, 1994). 유인애(2011)는 신체이미지가 신체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기 청소년의 대부분은 광고매체 속 이상적 몸매를

자신의 신체와 비교하면서 신체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홍종필,

이시연, 2005), 부정적 인식을 통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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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허은실, 2003; 김양진, 1996). 이는 청소년기의 건강한 신체상 형성

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허은실, 2003).

3. 자아존중감

자아 존중감(self-esteem)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는 심

리적 변인으로(김세리, 2007),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Mann, Hosman, Schaalma & de Vries, 2004).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감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이수정,

고선영, 이춘군, 2004; 문승완, 2008). 자아존중감은 평가의 측면을 강조한 자

아 개념의 특별한 유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곧 자아

존중감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조미라, 2011). 자아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제임스(William James, 1890; 서봉연, 1975)는 자아는 ‘자기의 것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William James, 1890)’으로 보고, 자아를 인지하

는 자아 즉 경험적 자아인 ‘me’로 구분했다. 그는 자아란 인간이 그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즉 그의 신체, 특성, 능력, 물질적 소유, 가족, 친구, 직

업 등 그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

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urphy(1947)는 자존감을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여 개인이 대상에 대

한 긍정적 반응이나 부정적 반응과 관계되는 스스로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Rosenberg(1965)는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태도라고

보고, 내적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기 개념의 일부라고

정의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아 존중감이란 개인 자신을 유지하고 평

가하는 가치판단이면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 11 -

하였다. Felkers(1974)는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를 소속감(sense of belonging)

과 능력감(competent feeling), 가치감(worthwhile feeling)이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이미현, 2008). Elkind & Winer(1978)는 자아존중감이

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

공을 기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미영, 1999).

Atwater(1992)는 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주

는 자신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인 가치감이라고 정의하였다. Branden(1992)은 자아존중

감은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

적인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 하였

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

지며, 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였다(이미령, 1996).

Tice(1993)에 의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과 마찬

가지로 자기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욕구를 성공적으로 실

현하지 못할 뿐이라고 하였다(이선호, 1999).

Erikson(1963)은 청소년의 특징을 정체감 위기로 진단하면서 청소년을 삶의

의미와 ‘되어야 할 자기모습’, ‘나는 누구인가’ 나의 위치에 대한 느낌을 확립

을 위해 갈등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Erikson(1963)은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과업을 수행함으로서, 독자적인 하나의 인격으로서 자신에 대한

통합된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용현선, 2009).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능동적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타인에게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Harter, 1993), 모든 일

에 활동적이고 자기표현을 잘 하며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한다고 하였다(이미

자, 2004; 오송남, 2003).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거부, 자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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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며(송인섭, 1998), 소심하고 억압되

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거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동료들로부

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이미자, 2004; 오송남, 2003).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비행경향이 높고(심희옥, 1998), 타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할 뿐

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약물남용이나 우울증, 비행행동, 자살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탁영란․이은영, 2004).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특

히 자아정체성 정립 시기인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자아존중감 형성은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며 성장할 수 있고, 다가오는 미래의 역경에

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기반을 마련,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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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모, 또래 등의 인간관계와 미디어, 문화생활

등을 포함한 청소년 주변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청

소년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된

다(정옥분, 2004). 급격한 미디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현 시대는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외모관련 정보가 실시간 전달되어진다. 미디어를 통

해 나타나고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사회적 기준으로 내면화 되고 있으며,

개인의 외모에 집착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이정순, 한경희, 2008). 여아의

경우, 바비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인형과 같은 외모를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

으로 이상화하게 되며(Levin, & Smolak, 1996), 청소년기에 와서는 이러한 메

시지의 역할을 인터넷이나 TV등의 미디어가 하게 되고 이상화된 대상과 자

신을 비교하게 된다. 미디어를 통한 비교를 위해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를 인식하는 단계

를 가지게 된다(신효정, 2002). 텔레비전 시청량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며(김재숙․이미숙, 2001), 미디어를 통한 연예인 모방행동이 높을수

록 신체평가, 외모관심, 체중관심이 높아지고 미디어 노출도가 높을수록 자신

의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미숙, 2000; 신미

영, 1997). 미디어는 개인을 비롯한 각 집단에게 내용이나 기준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그 사회의 기준으로서 압력을 가하는 일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김

정민․한근희, 2008). 특히 청소년의 경우 미디어에 노출도가 높을수록, 문화

형성에 미디어가 가지는 영향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크다(한국간행물윤

리위원회, 2001). 또한 미디어는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람들에게 사회화시

키고, 무의식적으로 미디어의 모델과 자신을 비교하게 함으로 자신과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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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외모평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임숙자, 이미현, 이승희, 신효

정, 2000).

기존의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미디어 노출이 높을수록 이상적 외모이미지를

잣대로 삼아 외모에 대한 중요성이 높으며, 자신의 외모와 ‘상향비교’를 통하

여 외모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금희(2006)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개인의 신체이

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쳐 외모 관리 행동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준

다고 밝히고 있다. 황윤정(2007)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내면화와

인식은 모두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외모 콤플

렉스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기도 한다고 하

였다. 현정숙(2007)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될수록 외모비교

를 많이 하게 되고 신체상은 불만족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하였

다. Sinclair(2006)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

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많아지면, 이상적 신체표준을

내면화할 때 자신들의 신체에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다(안나영, 2007). 이러

한 부정적 신체경험은 신체불만족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

다고 하였다(이상선, 오경자, 2003).

한국청소년 개발원(200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외모관리에 관한

정보를 또래로부터 가장 많이 얻는다고 답하였고 이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써 또래가 외모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많은 또래와 외모비교를 사용하며, 청소

년기의 또래는 친구이상의 의미로 사회적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외모와 신체

기술에 있어서 또래집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친구로부터의 동조를 중요하

게 생각하는데 이때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외모의 특징은 사회와 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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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집단에 수용되기 위한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조성아, 1991).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외모만

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Abell & Richards,

1996; Davison & McCabe, 2005; Stower & Durm, 1996; 김양진, 1992; 송미

현, 2004; 이계원, 1993; 서윤경, 2003; 김은이, 2011).

Mahoney & Finch(1976)는 외모적 매력성이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데 가

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말하고 있다. Wright(1989)에 의하면 청소년기 여

학생의 신체적 자존감이 남학생의 신체적 자존감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고 했다. Duke-Duncan(1991)에 의하면 여학생들은 체중에 가장 민감하며

자신의 체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날씬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지숙(1992)은 여성의 경우 신체적 매력에 있어 외모에 의해 평가됨으로 인

해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적 통제기제의 하

나인 외모주의(Lookism)의 영향을 받아 외적인 매력에 매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 비우호적이거나 왜곡된 평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Heinberg & Thompson(1992)은 미디어는 외모와 자아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큰 변수로 작용하는데, 미디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사회적 비교과정을 거쳐

개인의 외모지각과 자아를 형성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이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김은경, 2005; 서윤경, 2005;

송미현, 2004). Rosenblum & Lewis(1999)는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는 성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외모와 몸무게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자신의 신체외모를 불만족스러워하는 여학생들은 전반적

인 자아존중감도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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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신체존중감이 낮은 여대생들은 자아존중감도 낮았다고 하였다

(Mendelson, 2002). 박수정, 손정락(2002)의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Frost & McKelvie(2004)의 초등학

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낮았으며,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이윤정(2004)은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인과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외모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장선철, 송미현(2004)은 외모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타인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하였다.

전준선(2006)은 외모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이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하고 있어 자신감이 뛰어나며 결국 자기 효능감도 높아진

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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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 - test

ㆍChi - Square Test

ㆍPearson correlation

ㆍPath analysis

ㆍMultiple regression analysis

ㆍMultiple regression logistic analysis

외인성 변수

ㆍ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내인성 변수

ㆍ신체부위 만족도  

 - 얼굴           

 - 상반신         

 - 하반신

 - 전신

혼란변수

일반적 요인

ㆍ학교별

ㆍ성별

ㆍBMI(kg/m²)

체형관리 요인

ㆍ운동정도

ㆍ다이어트 횟수

ㆍ체형관리 형태

ㆍ성형태도

   내인성 변수

ㆍ자아존중감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 그림 1 >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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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000명이며,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교, 학년, 신장, 체중,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을 조사하였다.

학교계열별 분포는 인문계열 325명(32.5%), 특성화계열 675명(67.5%)으로

특성화계열의 참여인원이 인문계열에 비해 2.1배 높았다.

성별은 남학생 222명(22.2%), 여학생 778(77.8%)명이었다.

2)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은 2013년 12월 3일에서 24일까지 3주 간 각 학교에 직

접 방문하여 배부 및 회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에서부터 대상선정,

회수까지 3개 학교 모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최초 설문배분 시 1, 2, 3학년 학생 중에서 20학급에서 실시하여 총 500부를

배부 및 설문 시행하였고, 서울시 J구에 위치한 J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 학

생 중 16학급에서 실시하여 총 406부를 배부하였고, 서울시 Y구에 위치한 Y

고등학교에서는 1, 2, 3학년 학생 전체 15학급에서 실시하여 총 410부를 배부

하였다. 전체 설문지는 1316부 배부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3개의 고등학교는 각각 서울시 K구에

위치한 K고등학교, 서울시 J구에 위치한 J고등학교, 서울시 Y구에 위치한 Y

고등학교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의 유형은 인문계고 1곳

과 특성화고 2곳이며, < 표 1 >에서 설문에 참여한 학교정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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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된 총 설문 중 설문 참가 중도포기 및 무성의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

외하고 총 1,000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 표 1 > 설문에 참여한 학교정보

학교명 계열

학년별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성별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K고 특성화고
209

(8)

191

(8)

196

(8)
26 24 25

311

(52.2)

285

(47.8)

J고 인문계고
355

(12)

393

(12)

457

(13)
29 32 35

677

(56.2)

528

(43.8)

Y고 특성화고
125

(5)

125

(5)

160

(5)
25 25 32

0

(0)

4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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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또래에 의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Helfert & Warschburger(2009)가 또래와 부모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압박의 형태에 관하여 개발한 Fragebogen zum aussehensbezogenen sozialen

Druck(FASD)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압박을 주는 대상을 또래와 부모로 분류

하였으며, 또래에서의 하위영역은 또래에 의한 놀림 4문항, 또래에 의한 배제

4문항, 학교와 학급의 관례 4문항, 친구들에 의한 표준화 4문항으로 총 16문항

이다. 부모에 의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또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부모에 의한 놀림 8문항, 부당함 5문항, 부모에 의한 격려 7문항, 부모의 외모

에 대한 표준화 7문항으로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리커트 척도

로 5점으로 점수화 했으며,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 “대부분 동의하지 않

음” 2점, “확실하지 않음” 3점, “대부분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점수

화 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65에서 .82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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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부위(외모) 만족도

Secord와 Jourard(1953)가 개발한 Body Cathexis Scale의 외모 만족도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의 각 부분과 기능에 대해서 개인이 지니고 있

는 느낌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추자(1984)가 번안한 도구를 기초로 김미옥(1997)이 사용한 문항 중에서 건

강 상태 및 중복되는 신체의 세부적 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최고 102점에서 최하

17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외모만족도의 하

위영역은 얼굴만족도, 상반신만족도, 하반신만족도, 전신만족도이다. 하위영역

별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9로 측정되었다.

3) 자아존중감 : 긍정적 자아평가, 부정적 자아평가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의 총 10문항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

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 하였

다. 긍정적 자아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부정적 자아평가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도록 채점되었다. 전체 자아존중감

평가 시에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2

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0-40점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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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형태도

성형태도는 전반적인 성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마음의 상태와

수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 측정

은 Shisslak(1999)이 개발한 McKnight Risk Factor Survey(MRFS) Grade

6-12를 사용하였으며, 성형에 대한 수용의 정도 측정을 위해서는 Herderson-King

& Herderson-King(2005)이 개발한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ACSS)를 사용하였다.

첫째, MRFS의 구성내용은 성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 측정을 위해 몸

의 변화, 미디어 모델링, 체중과 몸매, 또래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

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0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되는 세부적 문항을 제외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전혀 아님” 1점, “가끔” 2점, “자주” 3점, “매우 자주” 4점으로 점수화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남자 .90-.92, 여자 .93-.94로 측

정되었다.

둘째, ACSS의 총 15문항 중 미래에 성형수술을 고려할 가능성이나 수용하

는 정도 측정을 위해서 수술고려정도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아님” 1점,

“가끔” 2점, “자주” 3점, “매우 자주” 4점으로 점수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1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9-7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몸의 변화, 미디어 모

델링, 체중과 몸매, 또래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우려, 성형수술 수용에 대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태도의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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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2)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에 따른 기술통계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

(Mean ± SD) 또는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성별에 따른 두 군 간의 연속형 변수의 비교를 위해서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고, 두 범주형 변수의 관계성은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여 성별에 따른 외

모관련 사회적 압박ㆍ외모만족도ㆍ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Path Analysis를 시행하여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Chi-square test와 t-test를 통한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의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변량 회귀 분석 및

로지스틱 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결과는 p<0.05인 경우 유의적

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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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

연구 대상 1,000명 고등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남자, 여자

두 군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 표 2 >에 나타내

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 표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공은 특성화계열은 675

명(67.50%), 인문계열은 325명(32.50%)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3개월 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은 남학생은 주당 1-2일이 97명(43.69%)으

로 가장 많았고, 3-4일 55명(24.77%), 5-7일 36명(16.22%)의 순이었으며, 여학

생은 0(없음)이 333명(42.86%), 1-2일 297명(38.22%), 3-4일 96명(12.36%),

5-7일 51명(6.56%)순으로 나타났다(p<0.0001).

1년간 다이어트 횟수는 남학생은 안함 160명(72.07%)이 가장 많았고, 여학

생은 과반수인 463명(59.51%)이 1년간 다이어트 1번 이상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p<0.0001).

지난 30일간 금식은 여학생이 94명(12.08%)으로 남학생 10명(4.50%)보다 많

았다(p<0.0001).

지난 30일간 절식은 여학생은 451명(57.97%)으로 남학생 53명(23.87%)보다

많았다(p<0.0001).

BMI(kg/m²)는 여학생이 BMI 18.5-22.9가 477명(61.31%)으로 많았고, 남학

생에서는 BMI 25.0이상이 34명(15.31%)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p<0.0001).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학생은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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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8.65%)인 것에 비해 여학생은 719명(92.42%)이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여학생의 다수가 성형수술에 대하여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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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남자 (%) 여자 (%) 전체 (%) p-value

일반적 특성

학 교

1

2

3

192 (86.49)

30 (13.51)

0 (0.00)

201 (25.84)

295 (37.92)

282 (36.25)

393 (39.30)

325 (32.50)

282 (28.20)

<0.0001

학 년

1

2

3

117 (52.70)

73 (32.88)

32 (14.41)

363 (46.66)

319 (41.00)

96 (12.34)

480 (48.00)

392 (39.20)

128 (12.80)

0.0907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1-2일

3-4일

5-7일

34 (15.32)

97 (43.69)

55 (24.77)

36 (16.22)

333 (42.86)

297 (38.22)

96 (12.36)

51 (6.56)

367 (36.70)

394 (39.40)

151 (15.10)

87 (8.70)

<0.0001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4번

5-10번

10번 이상

항상

160 (72.07)

40 (18.02)

7 (3.15)

4 (1.80)

11 (4.95)

315 (40.49)

268 (34.45)

62 (7.97)

40 (5.14)

93 (11.95)

475 (47.50)

308 (30.80)

69 (6.90)

44 (4.40)

104 (10.40)

<0.0001

지난 30일간

금식

절식

다이어트 약물 남용

구토

변비약

운동

다이어트

10 (4.50)

53(23.87)

1 (0.45)

4 (1.80)

2 (0.90)

99 (44.59)

44 (19.82)

94 (12.08)

457 (57.97)

40 (5.14)

43 (5.53)

43 (5.53)

430 (55.27)

401 (51.54)

104 (10.40)

504 (50.40)

41 (4.10)

47 (4.70)

45 (4.50)

529 (52.90)

445 (44.50)

<0.0001

<0.0001

0.0019

0.0207

0.0034

0.0049

<0.0001

BMI

(kg/m²)

< 18.5

18.5-22.9

23.0-24.9

≥25.0

36(16.21)

128(57.65)

24(10.81)

34(15.31)

147(18.89)

477(61.31)

85(10.92)

69(8.86)

183(18.3)

605(60.5)

109(10.9)

103(10.3)

<0.0001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114(51.35)

108(48.65)

59(7.58)

719(92.42)

173(17.30)

827(82.70)
<0.0001

합계 222(22.20) 778(77.80) 1,000(100)

< 표 2 >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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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남자(n=222) 여자(n=778) t p-value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또래에 의한 놀림

또래에 의한 배제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부모에 의한 놀림

부모의 부당함과 무시

부모의 격려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

34.94 ± 11.23

7.46 ± 3.94

8.45 ± 3.39

9.27 ± 2.76

9.73 ± 3.64

44.67 ± 16.61

11.29 ± 5.04

6.73 ± 3.13

14.59 ± 5.74

12.05 ± 5.14

40.58 ± 8.91

7.91 ± 2.96

9.38 ± 2.93

10.19± 2.30

13.09 ± 3.05

50.92 ± 18.19

13.46 ± 7.08

6.74 ± 3.05

16.83 ± 5.60

13.85 ± 5.72

-6.90

-1.56

-3.68

-4.52

-12.56

-4.60

-4.28

-0.06

-5.16

-4.47

<0.0001

0.1204

0.0003

<0.0001

<0.0001

<0.0001

<0.0001

0.9491

<0.0001

<0.0001

2.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양상

1)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분포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대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 표 3 >과 같다. 분석결과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t=-6.90, p<0.0001),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하위 유형인 또래에 의한 배

제(t=-3.68, p<0.01),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t=-4.52, p<0.0001),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t=-12.56, p<0.0001),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t=-4.60, p<0.0001), 부

모에 의한 놀림(t=-4.28, p<0.0001), 부모의 격려(t=-5.16, p<0.0001), 부모의 외

모 표준과 표준화(t=-4.47, p<0.0001)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분포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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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을 살펴보면 < 표 4 >와

같다.

학교의 경우에 수준이 낮은 집단이 학교1(특성화계열)에서 113명(91.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1).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수준이 낮은 집단이 1-2일 58

명(4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은 집단은 1-2일 39명(39.39%),

3-4일(32.32%) 순으로 나타났다.

1년간 다이어트는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안한다는 경우가

91명(78.98%)으로 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은 집단은 안한다는 경우가 69명

(69.70%)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간 살펴보면 절식 전체 53명(23.87%)로 체형관리 방법 중 절식의

태도를 많이 취함을 알 수 있다.

BMI(kg/m²)는 18.5-22.9가 전체 130명(58.56%)으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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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속 성
외모관련사회적압박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일반적 특성

학  교
1

2

113(91.87)

10(8.13)

79(79.80)

20(20.20)

192(86.49)

30(13.51)
0.0089

학 년

1

2

3

66(53.66)

42(34.15)

15(12.20)

51(51.52)

31(31.31)

17(17.17)

117(52.70)

73(32.88)

32(14.41)

0.5700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1-2일

3-4일

5-7일

20(16.26)

58(47.15)

23(18.70)

22(17.89)

14(14.14)

39(39.39)

32(32.32)

14(14.14)

34(15.32)

97(43.69)

55(24.77)

36(16.22)

0.1386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4번

5-10번

10번 이상

항상

91(78.98)

21(17.07)

5(4.07)

1(0.81)

5(4.07)

69(69.70)

19(19.19)

2(2.02)

3(3.03)

6(6.06)

160(72.07)

40(18.02)

7(3.15)

4(1.80)

11(4.95)

0.5576

지난30일간

금식

절식

구토 및 약물남용

5(4.07)

29(23.58)

4(3.25)

5(5.05)

24(24.24)

3(3.03)

10(4.50)

53(23.87)

7(3.15)

0.7249

0.9080

0.5576

BMI

(kg/m²)

< 18.5

18.5-22.9

23.0-24.9

≥25.0

20(16.26)

73(59.35)

11(8.94)

19(15.45)

16(16.16)

57(57.58)

11(11.11)

15(15.15)

36(16.22)

130(58.56)

22(9.91)

34(15.32)

0.9613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61(49.59)

62(50.41)

53(53.54)

46(46.46)

114(51.35)

108(48.65)
0.5592

합계 123(55.41) 99(44.59) 2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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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을 살펴보면 < 표 5 >와

같다.

사회적 압박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교의 경우에 수준이 낮은 집단이 1(특성

화계열)에서 113명(91.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관련사회적압박수준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전체 0(없음)이 333명(42.86%),

1-2일 297명(38.22%), 3-4일 96명(12.36%), 5-7일 51명(6.51%) 순으로 나타났다.

1년간 다이어트는 전체 안함 315명(40.49%), 1-4번 268명(34.45%), 항상 93

명(11.9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항상 이라는 경우가 세 번째 순위로 높게 나

타났다.

지난 30일간 살펴보면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 금식이 58명(14.83%)로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절식은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213명(55.04%),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238명(60.87%)로 체형관리 방법 중 절

식의 태도를 많이 취함을 알 수 있다.

BMI(kg/m²)의 경우에는 사회적 압박 수준에서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

다 상대적으로 BMI가 ≥25.0 집단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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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속 성
외모관련사회적압박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일반적 특성

학  교

1

2

3

120(31.01)

138(35.66)

129(33.33)

81(20.72)

157(37.92)

153(39.13)

201(25.84)

295(37.92)

282(36.25)

0.0045

학  년

1

2

3

189(48.84)

162(41.86)

36(9.30)

174(44.50)

157(40.15)

60(15.35)

363(46.66)

319(41.00)

96(12.34)

0.0355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1-2일

3-4일

5-7일

157(40.57)

155(40.05)

49(12.66)

26(6.72)

176(45.13)

142(36.41)

47(12.05)

25(6.41)

333(42.86)

297(38.22)

96(12.36)

51(6.51)

0.6363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4번

5-10번

10번 이상

항상

161(41.60)

145(37.47)

24(6.20)

17(4.39)

40(10.34)

154(39.39)

123(31.46)

38(9.72)

23(5.88)

53(13.55)

315(40.49)

268(34.45)

62(7.97)

40(5.14)

93(11.95)

0.0984

지난 30일간

금식

절식

구토 및 약물복용

36(9.30)

213(55.04)

59(15.24)

58(14.83)

238(60.87)

67(17.14)

94(12.08)

451(30.0)

126(2.7)

0.0175

0.0955

0.1625

BMI

(kg/m²)

< 18.5

18.5-22.9

23.0-24.9

≥25.0

82(21.19)

245(63.31)

29(7.49)

31(8.01)

65(16.62)

232(59.34)

58(14.83)

36(9.21)

147(18.89)

477(61.31)

87(11.18)

67(8.61)

0.0063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35(9.04)

352(90.96)

24(6.14)

367(93.86)

59(7.58)

719(92.42)
0.1258

합계 387(49.74) 391(50.26) 7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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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남자(n=222) 여자(n=778) t p-value

외모 만족도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

58.73 ± 16.23

17.62 ± 4.96

17.41 ± 5.88

6.91 ± 2.62

16.78 ± 4.86

53.89 ± 12.95

16.71 ± 4.22

16.04 ± 4.75

5.83 ± 2.33

15.31 ± 4.20

-4.09

2.49

3.17

5.59

4.11

<0.0001

0.0131

0.0017

<0.0001

<0.0001

3. 외모만족도 양상

1)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분포

외모만족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t-tse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 표 6 >과 같다. 분석결과, 외모만족도(t=-4.09, p<0.0001)와 외

모만족도의 하위변인 얼굴(t=2.49, p<0.05), 상반신(t=3.17, p<0.01),하반신

(t=5.59, p<0.0001), 전신(t=4.11, p<0.0001) 전체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와 외모만족도의 하위변인의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6 > 성별에 따른 외모 만족도 분포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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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 표 7 >과 같다.

외모만족도 수준별로 일반적 특성인 학교, 학년을 살펴보면 학교 1(특성화

계열), 학교 2(인문계열)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0(없음)

이 20명(21.09%)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5-7일이 23명(19.49%)으로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년간 다이어트는 높은 집단이 안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6.92%로 높게 나

타났으며, 외모만족도 수준이 낮은 집단은 1-4번 등 전반적으로 많은 다이어

트를 한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30일간을 살펴보면 신체부위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 금식이 7명

(5.93%)로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절식은 전체 53

명(24.9%)으로 연구대상자 남학생의 4분의 1이 체형관리 방법 중 절식의 태도

를 취함을 알 수 있다.

BMI(kg/m²)의 경우에는 수준에서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상대적으로 BMI

가 23.0-24.9 집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특성들 중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는 결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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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

속 성
외모만족도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일반적 특성

학  교
1

2

103(87.29)

15(12.71)

89(85.58)

15(14.42)

192(86.49)

30(13.51)
0.7098

학  년

1

2

3

63(53.39)

38(32.20)

17(14.41)

54(51.92)

35(33.65)

15(14.42)

117(52.70)

73(32.88)

32(14.41)

0.9714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1-2일

3-4일

5-7일

13(11.02)

56(47.46)

26(22.03)

23(19.49)

21(20.19)

41(39.42)

29(27.88)

13(12.50)

34(15.32)

97(43.69)

55(24.77)

36(16.22)

0.0985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4번

5-10번

10번 이상

항상

80(67.80)

26(22.03)

3(2.54)

2(1.69)

7(5.93)

80(76.92)

14(13.46)

4(3.85)

2(1.92)

4(3.85)

160(42.07)

40(18.02)

7(3.15)

4(1.80)

11(4.95)

0.4492

지난30일간

금식

절식

다이어트 약물

7(5.93)

32(27.12)

1(0.85)

3(2.88)

21(20.19)

0(0.00)

10(4.7)

53(24.9)

1(0.45)

0.2746

0.2271

0.3467

BMI(kg/m²)

< 18.5

18.5-22.9

23.0-24.9

≥25.0

20(16.95)

66(55.93)

14(11.86)

18(15.25)

16(15.38)

64(61.54)

8(7.69)

16(15.38)

36(16.22)

130(58.56)

22(9.91)

34(15.32)

0.7169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59(50.00)

59(50.00)

55(52.88)

49(47.12)

114(51.35)

108(48.65)
0.6679

합계 118(53.15) 104(46.85) 2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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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 표 8 >과 같다.

외모만족도 수준별로 살펴보면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0(없음)이 182명(44.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3-4일이 51명(13.90%)으로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년간 다이어트는 높은 집단이 안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60명(43.48%)로 높

게 나타났으며, 외모만족도 수준이 낮은 집단은 5-10번이 38명(9.27%), 항상

52명(12.68%)으로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많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30일간을 살펴보면 외모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금식 60명(14.6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0.05). 절식은 250명

(60.98%)로 외모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2배 높은 유의한 차이의 결과가

나타났다.

BMI(kg/m²)의 경우에는 외모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BMI≥25.0가 외모만족

도가 높은 집단의 BMI≥25.0의 1.72배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결론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특성들 중 체형관리 태도 중 지난 30일간 다이어

트 방법과 BMI(kg/m²)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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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

속 성
외모만족도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일반적 특성

학  교

1

2

3

100(24.39)

156(38.05)

154(37.56)

101(27.45)

139(37.77)

128(34.78)

201(25.84)

295(37.92)

282(36.25)

0.5719

학  년

1

2

3

189(46.10)

172(41.95)

49(11.95)

174(47.28)

147(39.95)

47(12.77)

363(46.66)

319(41.00)

96(12.34)

0.8376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1-2일

3-4일

5-7일

182(44.39)

156(38.05)

45(10.98)

27(6.59)

151(41.14)

141(38.42)

51(13.90)

22(6.54)

333(42.86)

297(38.22)

96(12.36)

51(6.56)

0.6104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4번

5-10번

10번 이상

항상

155(37.80)

144(35.12)

38(9.27)

21(5.12)

52(12.68)

160(43.48)

124(33.70)

24(6.52)

19(5.16)

41(11.14)

315(40.49)

268(34.45)

62(7.97)

40(5.14)

93(11.95)

0.4227

지난

30일간

금식

절식

다이어트 약물

60(14.63)

250(60.98)

32(7.80)

27(4.90)

167(30.50)

8(2.17)

94(6.30)

451(30.00)

40(5.14)

0.0212

0.0729

0.0004

BMI(kg/m²)

< 18.5

18.5-22.9

23.0-24.9

≥25.0

68(16.59)

247(60.24)

51(12.44)

44(10.73)

79(21.47)

230(62.50)

36(9.78)

23(6.25)

147(18.89)

477(61.31)

87(11.18)

67(8.61)

0.0392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35(8.54)

375(91.46)

24(6.52)

344(93.48)

59(7.58)

719(92.42)
0.2892

합계 410(52.70) 368(47.30) 7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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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남자(n=222) 여자(n=778) t p-value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26.30 ± 3.85

14.69 ± 3.14

11.61 ± 3.22

25.99 ± 3.31

14.63 ± 3.26

11.36 ± 3.05

1.08

0.25

1.01

0.2820

0.8015

0.3111

4.자아존중감 양상

1)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분포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t-tse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 표 9 >와 같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의 하위변

인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9 >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분포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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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평가 수준을 살펴보면 < 표 10

>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학교와 학년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체형관리 태도 중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0(없음)이 24명(17.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1-2일이 35명(42.68%)으로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년간 다이어트는 전체 안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60명(7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4번이 40명(18.02%), 항상 11명(4.95%)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BMI(kg/m²)의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BMI<18.5가 24명(17.14%)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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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전체(%) p-value

일반적 특성

학교
1

2

122(87.14)

18(12.86)

70(85.37)

12(14.63)

192(86.49)

30(13.51)
0.7086

학년

1

2

3

69(49.29)

46(32.86)

25(17.86)

48(58.54)

27(32.93)

7(8.54)

117(52.70)

73(32.88)

32(14.41)

0.1383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1-2일

3-4일

5-7일

24(17.14)

62(44.29)

31(22.14)

23(16.43)

10(12.20)

35(42.68)

24(29.27)

13(15.85)

34(15.32)

97(43.69)

55(24.77)

36(16.22)

0.5876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4번

5-10번

10번 이상

항상

96(68.57)

27(19.29)

4(2.86)

3(2.14)

10(7.14)

64(78.05)

13(15.85)

3(3.66)

1(1.22)

1(1.22)

160(72.07)

40(18.02)

7(3.15)

4(1.80)

11(1.95)

0.2879

지난 30일간

금식

절식

구토 및 

약물남용

8(5.71)

35(25.00)

3(2.14)

2(2.44)

18(21.95)

4(4.88)

10(4.50)

53(23.87)

7(3.15)

0.2561

0.6071

0.5698

BMI(kg/m²)

< 18.5

18.5-22.9

23.0-24.9

≥25.0

24(17.14)

76(54.29)

19(13.57)

21(15.00)

12(14.63)

54(65.85)

3(3.66)

13(15.85)

36(16.22)

130(58.56)

22(9.91)

34(15.32)

0.0883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64(55.17)

52(44.83)

50(47.17)

56(52.83)

114(51.35)

108(48.65)
0.2334

합계 116(62.25) 106(47.75) 222(100)

< 표 10 >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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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가 수준을 살펴보면 < 표 11 >과 같

다.

일반적 특성인 학교와 학년에 따른 부정적 평가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체형관리 태도 중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전체 333명

(42.8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일 297명(38.22%), 3-4일 96명(12.36%),

5-7일 51명(6.26%)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체형관리 태도 중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전체 333명

(42.8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일 297명(38.22%), 3-4일 96명(12.36%),

5-7일 51명(6.26%)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년간 다이어트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안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72명

(4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10번 이상이 26

명(7.01%)로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많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지난 30일간 다이어트 방법에 있어서는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절식의 형태

가 229명(61.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구토 및 약물남용은 86명(23.19%)이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구토 및 약물남용은 30명(9.83%)으로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BMI(kg/m²)의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가 낮은 집단의 BMI 수준 23.0-24.9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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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체형관리 태도 중 1년간 다이어트와 지난30일간의 다이어트 방

법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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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전체 p - value

일반적 특성

학교

1

2

3

112(27.52)

147(36.12)

148(36.36)

89(23.99)

148(39.89)

134(36.12)

201(25.84)

295(37.92)

282(36.25)

0.4343

학년

1

2

3

224(46.86)

190(39.75)

64(13.39)

139(46.64)

127(46.62)

32(10.74)

363(46.78)

317(40.85)

96(12.37)

0.4931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1-2일

3-4일

5-7일

171(42.12)

153(37.68)

53(13.05)

29(7.14)

162(43.67)

144(38.81)

43(11.59)

22(5.93)

333(42.86)

297(38.22)

96(12.36)

51(6.26)

0.8149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4번

5-10번

10번 이상

항상

172(42.26)

150(36.86)

30(7.37)

14(3.44)

41(10.07)

143(38.54)

118(31.81)

32(8.63)

26(7.01)

52(14.02)

315(40.49)

268(34.45)

62(7.97)

40(5.14)

93(11.95)

0.0437

지난 30일간

금식

절식

구토 및 

약물남용

32(7.86)

222(54.55)

30(9.83)

62(16.71)

229(61.73)

86(23.19)

94(12.08)

451(57.97)

116(14.91)

0.0002

0.0427

0.0014

BMI(kg/m²)

< 18.5

18.5-22.9

23.0-24.9

≥25.0

72(17.69)

251(61.67)

50(12.29)

34(8.35)

75(20.22)

226(60.92)

37(9.97)

33(8.89)

147(18.89)

477(61.31)

87(11.18)

67(8.61)

0.6444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34(8.35)

373(91.65)

25(6.74)

346(93.26)

59(7.58)

719(92.42)
0.3953

함계 407(52.31) 371(47.69) 778(100)

< 표 11 >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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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외모관련사회적압박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외모만족도

낮은 군 59(47.97) 59(59.60) 118(53.15)

0.0844
높은 군 64(52.03) 40(40.40) 104(46.85)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0.6375낮은 군 77(62.60) 65(65.66) 142(63.96)

높은 군 46(37.40) 34(34.34) 80(36.04)

부정적 평가

0.1214낮은 군 70(56.91) 46(46.46) 116(52.25)

높은 군 53(43.09) 53(53.54) 106(47.75)

5.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관계 양상

1) 남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의 관계 분포

(1) 남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남학생의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2 >와 같다.

외모만족도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낮은 집단 전체 118명(59.60%),

높은 집단 전체 104명(46.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긍정적 평가를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별로

살펴보면 낮은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낮은 집단 77명(62.60%), 높은 군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은 집단 65명(65.66%)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부정적 평가는 낮은 집단 전체 116명(36.04%),

높은 집단 전체 106명(47.75%)로 나타났다.

< 표 12 > 남학생의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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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외모만족도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외모관련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59(50.00) 64(61.54) 123(55.41)

0.0844

높은 군 59(50.00) 40(38.46) 99(44.59)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0.3300낮은 집단 72(61.02) 70(67.31) 142(63.96)

높은 집단 46(38.98) 34(32.69) 80(36.04)

부정적 평가

0.6586낮은 집단 42(35.59) 40(38.46) 82(36.94)

높은 집단 76(64.41) 64(61.54) 140(63.06)

(2)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3 >과 같다.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라 수준이 높은 집단이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64명(61.54%)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긍정적 평가에서 전체 142명(63.96%)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부정적 평가에서 전체 140명(63.06%)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 >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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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자아존중감 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긍정적 평가

외모관력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높은 군

77(54.23)

65(45.77)

46(57.50)

34(42.50)

123(55.41)

99(44.59)
0.6375

외모만족도 수준
낮은 군

높은 군

72(50.70)

70(49.30)

46(57.50)

34(42.50)

118(53.15)

104(46.85)
0.6010

부정적 평가

외모관력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높은 군

76(54.29)

64(45.71)

47(57.32)

35(42.68)

123(55.41)

99(44.59)
0.6375

외모만족도 수준
낮은 군

높은 군

76(54.29)

64(45.71)

42(51.22)

40(48.78)

118(53.15)

104(46.85)
0.6586

(3)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

과 외모만족도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4 >과 같다.

< 표 14 >의 결과를 통해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수준에 따른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표 14 >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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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외모관련사회적압박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외모만족도
낮은 군

높은 군

160(41.34)

227(58.66)

250(63.94)

141(36.06)

410(52.70)

368(47.30)
<0.0001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낮은 집단

높은 집단

257(66.41)

130(33.59)

266(68.03)

125(31.97)

523(67.22)

255(32.78)
0.6298

부정적 평가

낮은 집단

높은 집단

223(57.62)

164(42.38)

184(47.06)

207(52.94)

407(52.31)

371(47.69)

0.0032

2) 여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의 분포 양상

(1) 여학생의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여학생의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5 >와 같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별로 살펴보면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외모만족도

가 낮은 집단이 250명(63.94%)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 긍정적 평가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부정적 평가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높

은 집단이 부정적 평가가 207명(52.94%)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 표 15 > 여학생의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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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외모만족도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외모관련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높은 군

160(39.02)

250(60.98)

227(61.68)

141(38.32)

387(49.74)

391(50.26)
<0.0001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316(77.07)

94(22.93)

206(56.13)

161(43.87)

522(67.18)

255(32.82)
<0.0001

부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123(30.07)

286(69.93)

175(47.68)

192(52.32)

298(38.40)

478(61.60)
<0.0001

(2) 여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여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6 >과 같다.

외모만족도 수준별로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은 군이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227명(61.68%)으로 나타났으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250명

(60.9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긍정적 평가를 외모만족도 수준별로 살펴보면

낮은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낮은 집단 316명(77.07%), 높은 집단에서 긍정

적 평가가 높은 집단 161명(43.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부정적 평가 또한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라 낮은

집단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은 집단 286명(69.93%)으로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 표 16 > 여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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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

박과 외모만족도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7 >과 같다.

긍정적 평가에 따른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387명(49.81%)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평가에서 외모 관련 사회적 압

박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390명(50.19%)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 수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집단이 외모만족도 수준이 높다

고 응답한 경우가 161명(63.14%)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긍정적 평가가 낮은 집단에서는 외모만족도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316명(60.5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부정적 평가 수준에 따른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을 살펴보면 수준이

높은 집단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207명

(55.80%)으로 나타났으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223명(54.7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p<0.01).

외모만족도 수준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은 집단에서는 외모만족도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232명(62.80%)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가 낮은 집단에서는 외모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응

답한 경우가 230명(56.5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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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자아존중감 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긍정적 평가

외모관력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높은 군

257(49.23)

265(50.77)

130(50.98)

125(49.02)

387(49.81)

390(50.19)
0.6475

외모만족도 수준
낮은 군

높은 군

316(60.54)

206(39.46)

94(36.86)

161(63.14)

410(52.77)

367(47.23)
< 0.0001

부정적 평가

외모관력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높은 군

223(54.79)

184(45.21)

164(44.20)

207(55.80)

387(49.74)

391(50.26)
0.0032

외모만족도 수준
낮은 군

높은 군

177(43.49)

230(56.51)

233(62.80)

138(37.20)

410(52.70)

368(47.30)
< 0.0001

< 표 17 >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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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상관관계 분석

(1) 남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각 변인들 간의 관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성별에 따른 측

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

표 18 >에서 제시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

도 합(r=-0.133, p<0.05) 상반신만족도(r=-0.133, p<0.05), 전신만족도(r=-0.153,

p<0.05), 자아존중감 합(r=-0.197, p<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모관

련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r=0.209, p<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모관련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r=-0.172, p<0.05), 상반신만족도(r=-0.163, p<0.05), 전신만족도(r=-0.195,

p<0.01), 자아존중감(r=-0.182, p<0.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r=0.205, p<0.01)와는 정적인 상관

을 나타냈다.

외모관련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놀림과 외모만족도

(r=-0.140, p<0.05), 상반신만족도(r=-0.169, p<0.05), 전신만족도(r=-0.182,

p<0.01), 자아존중감(r=-0.218, p<0.01)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자아

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r=0.220, p<0.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

고 있다.

외모관련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배제는 외모만족도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외모만족도(r=-0.287, p<0.001),

얼굴만족도(r=-0.248, p<0.01), 상반신 만족도(r=-0.242, p<0.01), 하반신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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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r=-0.240, p<0.01), 전신만족도(r=-0.282, p<0.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자아존중감(r=-0.242, p<0.01), 긍정적 평가(r=-0.159, p<0.05)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부정적 평가(r=0.225,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

타냈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하위변인인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표준과 또래

에 의한 외모 표준화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r=-0.171, p<0.05)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r=0.173, p<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한 놀림과 하반신 만족도

(r=-0.133, p<0.05)와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r=0.199, p<0.01)와는 정

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부당함과 무시와 자아존중감

(r=-0.211,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r=0.220, p<0.01)와는 정

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부모의 격려는 외모만족도 하위변인

중 하반신 만족도(r=-0.138, p<0.05)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와 자아존

중감(r=-0.140, p<0.05)과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r=0.151, p<0.05)와는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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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남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속 성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 2 3 4 5 6 7 8 9 10 11

외모만족도합 -.133* -.172* -.140* -.287*** .006 -.117 -.082 -.113 -.084 -.083 .000

얼굴만족도 -.052 -.115 -.042 -.248** .039 -.108 .000 -.031 .016 -.002 .027

상반신만족도 -.139* -.163* -.169* -.242** -.004 -.092 -.097 -.112 -.129 -.090 -.015

하반신만족도 -.129 -.122 -.072 -.240** .010 -.081 -.111 -.144* -.098 -.138* .010

전신만족도 -.153* -.195** -.182** -.282*** -.022 -.126 -.097 -.132* -.088 -.093 -.015

자아존중감 합 -.197** -.182** -.218** -.242** .019 -.116 -.171* -.209** -.211** -.054 -.140*

긍정적 평가 -.104 -.084 -.125 -.159* .092 -.045 -.099 -.133* -.114 -.032 -.071

부정적 평가 .209** .205** .220** .225** .060 .139 .173** .199** .220** .054 .151*

*p<.05 **p<.01 ***p<.001

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 :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합 2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2 :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합 3)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3 : 또래에 의한 놀림

4)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4 : 또래에 의한 배제 5)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5 :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 6) 사회적 압박 6 :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

7)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7 :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합 8)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8 : 부모에 의한 놀림 9) 사회적 압박 9 : 부모의 부당함과 무시

10)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0 : 부모의 격려 1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1 :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



- 53 -

(2) 남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변인간의 관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외모만족

도와 자아존중감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 표 19 >에서 제시하였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모만족도 합과 자아

존중감 합(r=0.522, p<0.0001),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r=0.521,

p<0.0001), 외모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얼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r=0.473,

p<0.0001),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r=0.483, p<0.0001), 상체만

족도와 자아존중감 합(r=0.444, p<0.0001),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r=0.440, p<0.0001), 하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r=0.418, p<0.0001),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r=0.422, p<0.0001), 전신만족도와 자아

존중감 합(r=0.496, p<0.0001),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r=0.487,

p<0.0001) 모두 중등도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모만족도 합과 부정적 평가(r=-0.312, p<0.0001), 얼굴만족도와 부정

적 평가(r=-0.273, p<0.0001), 상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r=-0.269, p<0.0001),

하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r=-0.247, p<0.0001), 전신만족도와 부정적 평가

(r=-0.305, p<0.0001)와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표 19 > 남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속 성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 합 얼굴만족도 상체만족도 하체만족도 전신만족도

자아존중감 합  .522*** .473*** .444*** .418*** .496***

긍정적 평가  .521*** .483*** .440*** .422*** .487***

부정적 평가  -.312*** -.273*** -.269*** -.247** -.30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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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여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상관분석 결과

는 다음의 < 표 20 >에서 제시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

족도(r=-0.298, p<0.001), 얼굴만족도(r=-0.168, p<0.001), 상반신만족도(r=-0.243,

p<0.001), 하반신만족도(r=-0.273, p<0.001), 전신만족도(r=-0.324, p<0.001), 자

아존중감(r=-0.256, p<0.001), 긍정적 평가(r=-0.184, p<0.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

(r=0.265, p<0.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모관련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r=-0.262, p<0.001), 얼굴만족도(r=-0.234, p<0.001), 상반신만족도(r=-0.195,

p<0.001), 하반신만족도(r=-0.166, p<0.001), 전신만족도(r=-0.259, p<0.001), 자

아존중감(r=-0.263, p<0.001), 긍정적 평가(r=-0.190, p<0.001)과 부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r=0.265, p<0.001)와

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놀림과 외모만족도

(r=-0.303, p<0.001), 얼굴만족도(r=-0.289, p<0.001), 상반신만족도(r=-0.232,

p<0.001), 하반신만족도(r=-0.167, p<0.001), 전신만족도(r=-0.287, p<0.001), 자

아존중감(r=-0.295, p<0.001), 긍정적 평가(r=-0.214, p<0.001)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r=0.302, p<0.0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배제는 외모만족도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외모만족도(r=-0.285, p<0.001), 얼굴만족도(r=-0.229, p<0.001), 상반신



- 55 -

만족도(r=-0.249, p<0.001), 하반신 만족도(r=-0.186, p<0.001), 전신만족도(r=-0.264,

p<0.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r=-0.325, p<0.001), 긍정적

평가(r=-0.266, p<0.0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부정적 평가(r=0.298,

p<0.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하위변인인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표준과 외모만

족도(r=-0.135, p<0.01), 얼굴만족도(r=-0.147, p<0.001), 상반신만족도(r=-0.086,

p<0.05), 전신만족도(r=-0.136, p<0.001), 자아존중감(r=-0.164, p<0.001), 긍정

적 평가(r=-0.113, p<0.0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며, 부정적 평가(r=0.174,

p<0.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와 외모만

족도(r=-0.095, p<0.01), 얼굴만족도(r=-0.071, p<0.05), 하반신만족도(r=-0.097,

p<0.01), 전신만족도(r=-0.122,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

중감과는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r=0.064, p<0.05)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r=-0.264, p<0.001), 얼굴만족도(r=-0.106, p<0.01), 상반신만족도(r=-0.224,

p<0.001), 하반신만족도(r=-0.278, p<0.001), 전신만족도(r=-0.298, p<0.001), 자

아존중감(r=-0.207, p<0.001), 긍적적 평가(r=-0.148, p<0.001)와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r=0.218, p<0.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한 놀림과 외모만족도

(r=-0.306, p<0.001), 얼굴만족도(r=-0.121, p<0.01), 상반신만족도(r=-0.259,

p<0.001), 하반신만족도(r=-0.334, p<0.001), 전신만족도(r=-0.344, p<0.001), 자

아존중감(r=-0.219, p<0.001), 긍정적 평가(r=-0.169, p<0.0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r=0.219, p<0.001)와는 정적 상

관을 보였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부당함과 무시와 외모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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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228, p<0.001), 얼굴만족도(r=-0.159, p<0.001), 상반신만족도(r=-0.208,

p<0.001), 하반신 만족도(r=-0.169, p<0.001), 전신만족도(r=-0.213, p<0.001), 자

아존중감(r=-0.266, p<0.001), 긍정적 평가(r=-0.220, p<0.001)와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r=0.245, p<0.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격려와 외모만족도(r=-0.183,

p<0.001), 상반신만족도(r=-0.154, p<0.001), 하반신만족도(r=-0.235, p<0.001),

전신만족도(r=-0.222, p<0.001), 자아존중감(r=-0.093, p<0.001)과는 부적 상관

을부정적 평가(r=0.118, p<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부모의 외모표준과 표준화와 외모만족

도(r=-0.159, p<0.001), 상반신 만족도(r=-0.130, p<0.01), 하반신만족도

(r=-0.150, p<0.001), 전신만족도(r=-0.192, p<0.05)격려는 외모만족도 하위변인

중하반신 만족도(r=-0.138, p<0.001), 자아존중감(r=-0.154, p<0.001)과 부적 상

관을 부정적 평가(r=0.176, p<.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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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 여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속 성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 2 3 4 5 6 7 8 9 10 11

외모만족도합 -.298*** -.262*** -.303*** -.285*** -.135** -.095** -.264*** -.306*** -.228*** -.183*** -.159***

얼굴만족도 -.168*** -.234*** -.289*** -.229*** -.147*** -.071* -.106** -.121** -.159*** -.037 -.066

상반신만족도 -.243*** -.195*** -.232*** -.249*** -.086* -.040 -.224*** -.259*** -.208*** -.154*** -.130**

하반신만족도 -.273*** -.166*** -.167*** -.186*** -.060 -.097** -.278*** -.334*** -.169*** -.235*** -.150***

전신만족도 -.324*** -.259*** -.287*** -.264*** -.136*** -.122** -.298*** -.344*** -.213*** -.222*** -.192***

자아존중감 합 -.256*** -.263*** -.295*** -.325*** -.164*** -.048 -.207*** -.219*** -.266*** -.093*** -.154***

긍정적 평가 -.184*** -.190*** -.214*** -.266*** -.113*** -.009 -.148*** -.169*** -.220*** -.046 -.099

부정적 평가 .265*** .265*** .302*** .298*** .174*** .064* .218*** .219*** .245*** .118** .176***

*p<.05 **p<.01 ***p<.001

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 :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합 2)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2 :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합 3)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3 : 또래에 의한 놀림

4)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4 : 또래에 의한 배제 5)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5 :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 6) 사회적 압박 6 :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

7)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7 :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합 8)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8 : 부모에 의한 놀림 9) 사회적 압박 9 : 부모의 부당함과 무시

10)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0 : 부모의 격려 1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1 :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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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변인간의 관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학생의 외모만족

도와 자아존중감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 표 21 >에서 제시하였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모만족도 합과 자아

존중감 합(r=0.418, p<0.0001),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r=0.425,

p<0.0001), 외모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얼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r=0.381,

p<0.0001),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r=0.373, p<0.0001), 상체만족도

와 자아존중감 합(r=0.333, p<0.0001),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344, p<0.0001), 하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r=0.271, p<0.0001), 자아존중

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r=0.300, p<0.0001), 전신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

(r=0.379, p<0.0001),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r=0.379, p<0.0001)

모두 중등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모만족도 합과 부정적 평가(r=-0.314, p<0.0001), 얼굴만족도와 부정

적 평가얼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r=-0.303, p<0.0001), 상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r=-0.251, p<0.0001), 하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r=-0.172, p<0.0001), 전신

만족도와 부정적 평가(r=-0.285, p<0.0001)와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표 21 >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속 성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 합 얼굴만족도 상체만족도 하체만족도 전신만족도

자아존중감 합 .418*** .381*** .333*** .271*** .379***

긍정적 평가 .425*** .373*** .344*** .300*** .379***

부정적 평가 -.314*** -.303*** -.251*** -.172*** -.28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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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상관성 회귀 분석

(1)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성 회귀 분석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 표 22 >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β=-0.159, p<0.01), 3개월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주당)

3-4일(β=3.496, p<0.01), 5-7일(β=3.632, p< 0.05),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0번

이상(β=-5.574, p<0.01), 항상(β=-3.380, p<0.05), BMI(β=-0.552, p<0.0001), 성

형태도(β=-0.239, p<0.0001)가 청소년의 외모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에 관련성을 갖는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여학생의 경우 전체 대상자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β =-0.170, p<0.01), 3개월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주당) 3-4일(β

=3.496, p< 0.05),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4번(β=-2.099, p<0.05), 10번 이상(β

=-4.896, p<0.05), BMI(β=-0.727, p<0.0001), 성형태도(β=-0.270, p<0.0001)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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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외모만족도

전체(N=1,000) 남자(N=222) 여자(N=778)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0.159 0.0024 -0.210 0.0983 -0.170 0.0034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0.023 0.4168 0.039 0.6284 -0.023 0.4317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 운동

(주당)

0(없음) 0.000 . 0.000 . 0.000 .

1-2일 1.712 0.0702 5.539 0.0900 1.369 0.1566

3-4일 3.496 0.0057 6.743 0.0610 3.480 0.0138

5-7일 3.632 0.0212 7.436 0.0652 3.187 0.0827

1년간 

다이어트 횟수

안함 0.000 . 0.000 0.000 .

1-4번 -1.969 0.0657 -2.051 0.5330 -2.099 0.0482

5-10번 -2.256 0.2033 5.382 0.4064 -3.056 0.0816

10번 이상 -5.574 0.0081 -11.102 0.1730 -4.896 0.0182

항상 -3.380 0.0372 -9.331 0.0934 -2.512 0.1207

BMI(kg/m²) -0.552 <0.0001 -0.138 0.6721 -0.727 <0.0001

성형태도 -0.239 <0.0001 -0.131 0.4610 -0.270 <0.0001

< 표 22 >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성 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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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성 회귀 분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 표 23 >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β=-0.094, p<0.0001),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β=-0.028, p<0.01),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0번 이상(β =

-2.589, p<0.01)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3개월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주당) 3-4일, 5-7일,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0번 이상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나머지

요인들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 3개월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주

당) 3-4일(β=2.242, p<0.05), 5-7일(β=3.340, p<0.01)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

관관계를,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0번 이상(β=-6.147, p<0.05)은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전체 대상자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β =-0.122, p<0.0001),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β=-0.028, p<0.05), 1년간 다

이어트 횟수 10번 이상(β=-2.361, p<0.05)의 경우 부적 상관관계 경향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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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성 회귀 분석

속 성

자아존중감

전체(N=1,000) 남자(N=222) 여자(N=778)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0.094 <0.0001 -0.047 0.2232 -0.122 <0.0001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0.028 0.0089 -0.025 0.3074 -0.028 0.0320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 운동

(주당)

0(없음) 0.000 . 0.000 . 0.000 .

1-2일 0.831 0.8278 1.656 0.0980 0.180 0.6749

3-4일 0.762 0.8813 2.242 0.0423 -0.042 0.9460

5-7일 1.019 0.1095 3.340 0.0071 1.097 0.1779

1년간

다이어트 횟수

안함 0.000 . 0.000 . 0.000 .

1-4번 0.064 0.8784 0.681 0.4994 -0.361 0.4435

5-10번 -0.575 0.4224 0.763 0.7008 -0.910 0.2420

10번 이상 -2.589 0.0024 -6.147 0.0143 -2.361 0.0103

항상 -0.211 0.7472 -2.169 0.2026 -0.005 0.9946

BMI(kg/m²) 0.029 0.5886 0.103 0.3055 0.068 0.3157

성형태도 0.002 0.9222 -0.071 0.1944 -0.016 0.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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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경로 분석

(1) 모형의 적합도 검증

설정한 모형은 < 그림 2 >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적합도 지

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변수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카이제곱 통계량은

693.51(p<0.0001)로 가설적 모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

본의 크기가 크면 통계적 검정력이 증가하므로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공분산

행렬 간의 사소한 차이도 모델을 기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표

본 수에 덜 민감한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결과적합지수(GFI)

는 1.00, 표준적합지수(NFI)는 1.00, 원소간평균차이 지수(RMR)는 0.00, 표준

원소간 평균차이 지수(SRMR)는 0.00으로 나타나 모형과 실제 자료가 전반적

으로 적합하였다.

(2) 모형의 모수추정

모형의 분석결과 이론적 모형에 의해 도출된 5개의 경로 중 4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고, 1개의 경로는 기각되었다.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β=-0.19, t=-5.36) 부모에 의한 사회

적 압박이 높을수록(β=-0.13, t=-3.78) 외모만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β=0.40, t=14.52)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β=-0.10, t=-3.06)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높을수록(β=-0.05, t=-1.49)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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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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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직접, 간접, 총 효과 분석

모형의 변수 간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는 < 표 24 >와 같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외모만

족도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42%였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효과는 미치지 못하였지

만, 간접적으로 외모만족도를 경유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 표 24 > 모형의 직접, 간접, 총 효과

속 성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아존중감
-0.1773 -0.1025 -0.0748 -0.1028 -0.0498 -0.0530

<0.0001 <0.01 <0.0001 <0.01 0.1357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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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1) 남학생의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과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남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 표 25 >와 같다. 외모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변인에 있어서는 Model 1, 2 모두 유의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

다.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를 독립변수로 한 Model 1, 2를 살펴보면 학년에 있

어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Model 1에

서는 2.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Model 2에서는 3.15배 높은 것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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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OR (95% CI)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40.0 1 1 1 1

>40.0 0.77(0.41-1.44) 0.69(0.35-1.36) 1.78(0.90-3.52) 2.05(0.97-4.37)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44.0 1 1 1 1

>44.0 1.08(0.59-1.96) 0.94(0.50-1.78) 1.11(0.59-2.08) 0.97(0.49-1.92)

학년

1 1 1 1 1

2 0.92(0.51-1.66) 0.91(0.48-1.71) 1.18(0.64-2.17) 1.53(0.79-2.98)

3 0.94(0.42-2.08) 0.82(0.35-1.93) 2.59(1.02-6.59)* 3.15(1.15-8.63)*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 운동(주)

0일(없음) 1 1

1-2일 2.30(0.97-5.45) 0.69(0.27-1.78)

3-4일 1.38(0.54-3.53) 0.42(0.15-1.18)

5-7일 2.73(0.97-7.70) 0.47(0.15-1.47)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 1

1-4번 1.67(0.57-4.90) 2.17(0.63-7.44)

5-10번 0.61(0.08-4.68) 1.13(0.14-9.43)

10번 이상 1.06(0.13-8.62) 2.01(0.17-23.60)

항상 1.29(0.25-6.54) 7.36(0.65-83.05)

지난 30일간

아니오 1 1

금식 3.53(0.59-21.11) 1.44(0.20-10.46)

아니오 1 1

절식 0.94(0.34-2.62) 0.63(0.20-2.00)

아니오 1 1

다이어트 약 0.000 0.000

아니오 1 1

구토 0.95(0.04-21.36) 0.14(0.00-5.86)

아니오 1 1

변비약 0.000 0.000

BMI(kg/m²)

<18.5 1 1

18.5-22.9 0.69(0.31-1.55) 0.55(0.24-1.32)

23.0-24.9 1.07(0.32-3.63) 2.42(0.52-11.16)

≥25.0 0.63(0.20-2.00) 0.52(0.15-1.79)

성형태도
≤41.0 1 1

>41.0 1.23(0.64-2.34) 0.86(0.43-1.70)

< 표 25 > 남학생에서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과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N=22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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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학생의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과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 표 26 >과 같다.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

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

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Model 1에서는 1.50배(95% CI 1.04-1.95) 높았다(p<0.05).

Model 2에서는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외모

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1.44배(95% CI 1.05-1.97) 높았다(p<0.05). 또한 체형관

리 태도 변수 중에서 지난 30일간의 체중관리 방법에서 다이어트 약과 구토가

유의하였으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외모만족

도가 낮을 위험이 3.89배(95% CI 1.56-9.67) 높았다(p<0.01). 구토를 한 군이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0.46배 낮았다(p<0.05). 또한

BMI(kg/m²)가 25.0이상인 경우 18.5미만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2.07배 높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5). 성형태도의 경우 성형태도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0.54배 낮게 나타났다(p<0.05).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또한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Model 1은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2.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1).

Model 2에서는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자아

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2.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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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변수 중 지난 30일간 체중관리 형태 중 절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절식을 한 경우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1.65배 높게 나

타났다(p<0.05).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

였을 때,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경우에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

이 6.94배 유의하게 높았다(p<0.01). BMI(kg/m²)는 23.0-24.9인 경우 18.5미만

인 경우에 비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0.51배 감소하는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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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OR (95% CI)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40.0 1 1 1 1

>40.0 1.50(1.11-2.02)* 1.44(1.05-1.97)* 2.18(1.60-2.98)*** 2.19(1.57-3.05)***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44.0 1 1 1 1

>44.0 1.35(0.99-1.84) 1.25(0.90-1.74) 1.34(0.98-1.84) 1.25(0.89-1.75)

학년

1 1 1 1 1

2 1.10(0.81-1.49) 1.14(0.83-1.56) 0.97(0.71-1.33) 0.92(0.66-1.28)

3 0.94(0.59-1.48) 0.87(0.54-1.40) 1.22(0.75-1.98) 1.19(0.71-1.97)

0일(없음) 1 1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 운동(주)

1-2일 0.87(0.62-1.21) 0.88(0.62-1.25)

3-4일 0.67(0.41-1.10) 0.73(0.44-1.20)

5-7일 0.89(0.47-1.69) 0.73(0.38-1.41)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 1

1-4번 1.00(0.65-1.52) 0.90(0.58-1.41)

5-10번 1.47(0.75-2.90) 1.49(0.71-3.11)

10번 이상 0.94(0.44-2.02) 1.65(0.68-3.98)

항상 1.04(0.58-1.88) 0.69(0.37-1.27)

지난 30일간

아니오 1 1

금식 1.44(0.83-2.50) 0.99(0.55-1.79)

아니오 1 1

절식 1.13(0.75-1.69) 1.65(1.97-24.41)*

아니오 1 1

다이어트 약 3.89(1.56-9.67)** 6.94(1.14-5.90)**

아니오 1 1

구토 0.46(0.21-0.98)* 2.04(0.85-4.87)

아니오 1 1

변비약 0.94(0.43-2.05) 0.74(0.32-1.70)

BMI(kg/m²)

<18.5 1 1

18.5-22.9 1.26(0.85-1.87) 0.74(0.48-1.12)

23.0-24.9 1.37(0.76-2.46) 0.51(0.28-0.94)*

≥25.0 2.07(1.09-3.95)* 0.57(0.29-1.10)

성형태도
≤41.0 1 1

>41.0 0.54(0.30-0.95)* 1.19(0.67-2.10)

< 표 26 > 여학생에서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과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N=77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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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마른 체형에 대한 문화 규범과 체형 정체성 및 자

기 인식평가를 따르는 지나친 외모 중심 사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외모를 중

시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신체상에 대한 염려, 신체 불만족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신체 변화 전략’을 사용할 정도로, 청소년이 느끼는 외모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

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를 인식하고,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생

활지도에 필요한 보건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

었으며, 성형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또한 여학생은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학교, 학년, 체형관리 태도

인 3개월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주당), 1년간 다이어트 횟수, 지난 30일간

다이어트 방법, BMI(kg/m²), 성형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성별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성형태도를

제외한 변인들은 연구대상자인 청소년들의 비만도와 다이어트 형태에 관한 객

관적인 정보를 말하고, 성형태도는 전반적인 성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잠재

적인 마음의 상태로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형태도에

있어 긍정적 태도가 현저하게 높은 92.42%를 차지한다는 것은 남학생보다 여

학생이 외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과 변화욕구와 성형에

대해 긍정적이고 성형을 희망하는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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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여성이 외모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조지숙(1992)은 여성의 경우 신체적 매력에 있어 외모에 의해 평가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Wardle, Hasse, & Steptoe(2006)의

연구에서는 아시아국가 여성들이 낮은 체질량 지수 수준에도 불구하고, 체중

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토로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대한 외부의 판단에 대해 자신감 있게 대처하기 어려

우므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무분별한 외모 기준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판단력과 비판적 시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FASD를 사용하여 설

문조사 하였다. 또래와 부모에 의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t-tset를 실시한 결과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

박의 하위변인 중에서 또래에 의한 배제,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하위변

인 중 부모에 의한 놀림, 부모의 격려,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 모두 여학

생에게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

모관련 사회적 압박수준에 따른 특성들 중 학교에 한해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에, 여학생은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라 학교와 지난 30일간의

체형관리 태도 중 금식, BMI(kg/m²)가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성별이 외모관

련 사회적 압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정도와 건강행동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수준을 평가한 결과 외모만족

도 합과 외모만족도 하위변인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 만족도 모두 남학생

에 비해 여학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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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특성들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 수준

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인 특성은 없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 수

준이 낮은 군(52.03%)에서 체형관리 태도 중 금식(7.80%), 다이어트 약물사용

(14.63%)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체 변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와 체중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외모에 대한 부

정적인 집착과 체형을 바꾸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임상적 거식증을 초래하는

건강하지 못한 체형관리 방법을 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Neumark-Stainer

et al., 2006)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이 결과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체이미지 향상을 위해 자신을 치장하고 관리한다는 보고

와도 관련되어 있다(백인혜, 2013). 특히 여학생은 외모 불만족이 생겨났을 때,

자신의 외모에 민감하게 되고 외모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

가, 부정적 평가는 여학생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기 신체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기 이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

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윤진, 1993; Kostanski & Gullone, 1998), 사회문화적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자아의 역동적 구조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면

화된다(이재창, 1994). 신체이미지는 신체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유인애, 2011). 따라서,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더라도 외모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건강한 신체 변화 전략 사용을 통한 외모에 대한 자

신감 회복과 더불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 분석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 이준(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자

아존중감과 BMI(kg/m²)의 수준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와는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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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본 연구가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과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여학생은 체형관리 태도 중 1년간 다이어트 횟수와 지난 30일간 금식,

절식, 구토 및 약물남용은 부정적 평가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굶거나 토하는 섭식장애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이경혜, 2003).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건강하지

못한 체형관리 태도는 무월경과 골다공증, 거식증 등과 같은 위험한 신체 건

강 문제 놓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측되는 건강문제에 노출

되지 않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보건 교육학적 개입과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 째, 청소년들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요인 중 또래에 의한 배제는 외모만족도, 자아존중중감과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

모에 의한 압박은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여학생의 상관분석 결과와는 상이하였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압박의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하위변인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외모만족도와 외모만족도의 하위변인 그리

고,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들과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이 중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하위변인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과 하반신 만족도, 또래에 의한 외모 표

준화와 상반신 만족도,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중 부

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중 부모에 의한 놀림과 얼굴만족도, 부모

의 격려와 얼굴만족도, 긍정적 평가,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와 얼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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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긍정적 평가와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성별에 따라 상관성이 상이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내면화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심각하기 때문이며(김윤, 2007),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될수록 외모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신체상은 불만족하게 되

어,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다(현정숙, 2007).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상관성 분석을 통한 남학

생, 여학생 공통된 결과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또래에 의한 압

박의 하나인 또래에 의한 배제와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중등도 이상의 부

적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집단의식과 또래는 친구이상의 의미이

며,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외모의 특징은 동년배 집단에 수용되기 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조성아, 1991). 또한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써 또래가 외모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보고 결과를 지지한다(한국청소년 개발원, 2002).

청소년기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분석 결과 남녀학생 모두 외

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간의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는 선

행연구를 통해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Abell & Richards, 1996; Stower & Durm, 1996; Davison & McCabe,

2005; 김양진, 1992; 이계원, 1993; 서윤경, 2003; 송미현, 2004; 주영미, 2005;

김은이, 2011).

여섯째, 독립변수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종속변수인 외모만족도와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성 분석을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외모만

족도를 설명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체를 보았을 때, 또

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이외에 외모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수는 체형

관리 태도인 운동 빈도, 다이어트 횟수, BMI(kg/m²), 성형태도였다. 또래에 의

한 사회적 압박, 다이어트 횟수, BMI(kg/m²), 성형태도가 증가할수록 외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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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는 낮아지는 부적 상관성을 운동 빈도는 증가할수록 외모만족도는 높아지

는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

는 없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결과와 흡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BMI(kg/m²)

와 성형태도가 외모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로 매우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체

를 보았을 때,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이외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체형관리 태도 중 다이어트 횟수였

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다이어트 횟수가 높

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자아

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전체와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성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비

판적이고, 자신의 신체외모를 불만족스러워하는 여학생들은 전반적인 자아존

중감도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Rosenblum & Lewis, 1999).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

다고 하였다(Frost & McKelvie, 2004).

일곱째, 측정변인간의 경로분석을 시행한 결과 또래와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증가할수록,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낮아졌다.

여덟째,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과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성

분석을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자아존

중감 부정적 평가를 독립변수로 한 경우에는,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자아존중

감 부정적 평가를 할 위험이 3.15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먼저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있어서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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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1.44배

(95% CI 1.05-1.97)로 높았다(p<0.05). 체형관리 태도 변수 중에서 지난 30일

간의 체중관리 방법에서 다이어트 약물 복용과 구토가 유의하였으며, 다이어

트 약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3.89배(95% CI 1.56-9.67)로 높았으며, 구토를 한 군이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0.46배 낮았다. BMI(kg/m²)는 25.0이상인 경우18.5

미만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2.07배(95% CI 1.56-9.67) 높았다

(p<0.05).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결과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2.19배(95% CI

1.36-2.56)로 높았다(p<0.001). 체형관리 태도 변수 중에서 지난 30일간의 체중

관리 방법에서 다이어트 약물 복용과 절식이 유의하였으며, 다이어트 약을 복

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6.94배(95% CI 1.97-24.41)로 높았으며, 절식을 한 군이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1.65배 높았다. BMI(kg/m²)는

23.0-24.9인 경우에 18.5미만에 비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0.51배 낮았다(p<0.05).

위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라 외모관련 사

회적 압박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했으며, 자아존

중감의 경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강한 관계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체형관리 태도로 다이어트 약물 사용과 구토로 건강하

지 못한 체형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외모중시 사회

인 현 시대상을 지적하기도 한다. 건강한 신체 성장과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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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와 같은 외모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은 개인의

신체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쳐 외모 관리 행동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에도 영

향을 주며(홍금희, 200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내면화 인식은 모두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기도 한다고 하였다(황윤정, 2007).

성별에 따라 여학생의 신체적 자존감이 남학생의 신체적 자존감보다 평균적

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며(Wright, 1989), 외모지상주의 내면화가 남성보다 여

성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김윤,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

면화될수록 외모 불만족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건강을 위협하는 신

체 변화 전략을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형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현정숙,

2007).

청소년들에게 신체이미지는 자아발달에 중요한 원천이며, 사회문화적 변인

과 상호작용하여 자아의 역동적 구조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면화 되

며(이재창, 1994), 신체이미지가 신체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

히고 있다(유인애, 2011).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거부, 자기불만이 원

인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며(송인섭, 1998),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

으로 인하여 동료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심희옥, 1998).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약물남용, 우울

증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탁영란ㆍ이은영, 2004).

본 연구에서 파악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는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

박으로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

의 외모중심사회의 내면화가 미디어나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이미 내면

화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의 하위변인 구성요인들이 통합되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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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인지하고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의 또래에 사회적 압박의 형태 내

면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또래들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교육학적 개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인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성별에 따라 내면화의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별에 따

른 주변인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통합적이고 다면적으

로 외모만족도에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는 성별을 고려한 지도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성별을 고려한 각 변인들 간의 보다 종합적이

고 구체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의 세 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서울지역뿐

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 차이와 경제적 차이, 교육적 수준을 고려하고, 특성

화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 상업 고등

학교 등 학교유형도 확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이해와 체계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기의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광범위한 대

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상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기 단계에 따른 특성들을 심층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방법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자기보고식 측

정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지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대부분 미디어에 의한 사회적 압박에 의한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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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

태를 주변인 또래와 부모에 의한 관련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타당성 높은 연구

로 생각된다. 또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를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와

의 관련성에 관해 연구한 부분이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 관련 요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건강한 외모관리행동을 선택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보건학적 접근과 방안들을 개발하기 위

해,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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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귀하는 신체상(身體像),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 그리고 몸무게에 대한 학생들의 태
도와 인식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설문지를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답변 예상 소요 시간은 15-20분입니다. 이 설문은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이 
연구와 관련한 추가적 요구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위험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나 신체상에 관한 
젊은 세대들의 태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는 귀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답변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 설문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면 연구원에게 알
려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원이 설문지를 회수할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설문을 끝낼 때까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해 주십시오.

IRB는 참가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를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참가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전화번호: 02) 2228-1506

또는 연구 책임자(김희진)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메일: heejink@yuhs.ac
전화번호: 02) 2228-1531

더불어 이 연구에 대해 귀하의 학교 책임자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책임자는 이 
연구가 귀하의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허가하였습니다.

설문을 마친다는 건 귀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전제합니다. 이 설문에 참여하
기로 결정하고 첨부된 설문을 마치셨다면 교실 앞에 마련된 봉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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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 해당사항에 V 표시 하세요.

1. 학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이: 만__________세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① 현재 키:  __________cm     ② 현재 몸무게: __________kg

5. 지난 3개월 간,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 날은 일주일에 평균 며칠이었
습니까?' 
   ① 0(없음)   ② 1-2일  ③ 3-4일   ④ 5-7일

Ⅱ. 체형인식 및 만족도 검사지

1.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다이어트를 하셨습니까? 
  (다이어트란, 귀하의 식습관을 변화시켜 몸무게를 줄이는 걸 말합니다)
  ① 안함   ② 1~4번   ③ 5~10번   ④ 10번 이상   ⑤ 나는 항상 다이어트 중이다

2. 지난 30일 동안, 살을 빼기 위해 혹은 살찌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ㄱ. 24시간 혹은 그 이상 금식  ① 아니오 ② 예
ㄴ. 음식 섭취량과 칼로리를 줄임  ① 아니오 ② 예
ㄷ. 의사의 조언 없이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  ① 아니오 ② 예
ㄹ. 토함  ① 아니오 ② 예
ㅁ. 변비약을 섭취  ① 아니오 ② 예
ㅂ. 운동  ① 아니오 ② 예
ㅅ. 다이어트  ① 아니오 ② 예  

3. 현재 자신의 몸무게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 현재 자신의 체형은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① 너무 날씬하다  ② 조금 날씬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뚱뚱하다  ⑤ 너무 뚱뚱하다

5. 현재 자신의 몸무게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저체중  ② 약간 저체중  ③ 보통 체중  ④ 약간 과체중  ⑤ 매우 과체중

6. 단 한 번이라도 폭식, 즉 많은 음식을 섭취한 후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섭취한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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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가장 잘 묘사하는 답에 원을 그려주십시오.

전혀 아님=1, 가끔=2, 자주=3, 매우 자주=4

전혀 

아님

=1

가끔

=2

자주

=3

매우

자주

=4

과거에 귀하는 얼마나 자주......

11. 살쪘다고 걱정했습니까? 1 2 3 4

12. 살쪘다고 느꼈습니까? 1 2 3 4

13. 더 날씬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까? 1 2 3 4

14.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어날까 걱정했습니까? 1 2 3 4

15. 자신의 외모에 행복했습니까? 1 2 3 4

16. 더 많은 근육을 원한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1 2 3 4

7. 내 친구들은 나의 체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① 너는 살을 빼야만 한다  ②너의 몸무게는 보통이다 ③ 너는 살을 찌워야 한다
④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나의 몸무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8. 나의 가족들은 나의 체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① 너는 살을 빼야만 한다  ②너의 몸무게는 보통이다 ③ 너는 살을 찌워야 한다
④ 가족들은 주로 나에게 몸무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9.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______kg

10.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잘 생겼다고/이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래에 있는 숫자에 원을 그려주십시오.)

______1____:____2____:______3_____:_____4_____:______5_____:_____6____:_____7____:_____8____:____9_____
매우 매력 없음                    평균                     매우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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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가장 잘 묘사하는 답에 원을 그려주십시오.
전혀 아님=1, 가끔=2, 자주=3, 매우 자주=4

전혀 
아님
=1

가끔
=2

자주
=3

매우
자주
=4

과거에 귀하는 얼마나 자주......

17. 친구들로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까? 1 2 3 4

18. 항상 매력적으로 보여야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까? 1 2 3 4

19. 귀하의 체중이 자신을 바라보는데 있어 다르게 만든다고      
느꼈습니까?

1 2 3 4

20. 잡지에 나오는 사람들과 자신의 몸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21.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모델들처럼 보이길 원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22. 드라마를 보았습니까? 1 2 3 4

23. 영화를 보았습니까? 1 2 3 4

24. 뮤직비디오를 보았습니까? 1 2 3 4

25. 영화나 드라마 속 영화배우의 외모를 닮기 위해 노력      
했습니까?

1 2 3 4

26. 음악가 혹은 TV 속 가수의 외모를 닮기 위해 노력했      
습니까?

1 2 3 4

27. 귀하의 얼굴모습을 바꾸기 위해 심미적 성형수술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28. 귀하의 몸매를 바꾸기 위해 심미적 성형수술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29. 귀하의 피부색을 바꾸기 위해 치료 혹은 상품을 고려      

했습니까?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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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번은 귀하가 아는 사람(친구, 형제 혹은 친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 답해주십시오.

매우 
동의 
하지 
않음
=1

대
부분
동의
하지 
않음
=2

확실
하지
않음
=3

대
부분
동의
=4

매 우
동의
=5

30. 외모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학급
의 일부가 될 수 없다.

1 2 3 4 5

31.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회에 속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32. 내가 잘 생기거나 예쁘지 않기 때문에 또래들은 나
와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1 2 3 4 5

33. 친구들에겐 가끔 외모가 전부일 때가 있다. 1 2 3 4 5

34. 나는 내 외모 때문에 또래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5. 학교에서 잘 생기거나 예쁜 외모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1 2 3 4 5

36. 내 외모에 대해 뒷 담화 하는 십대들이 항상 있다. 1 2 3 4 5

37. 우리 학교에서 잘 생기거나 예쁘지 않은 사람
들은 주로 외부인처럼 여겨진다.

1 2 3 4 5

38. 내 친구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많은 것을 한다. 1 2 3 4 5

39. 내 외모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다. 1 2 3 4 5

40. 내가 만약 더 나은 외모였더라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
신들의 모임에 더 자주 초대했을 것이다.

1 2 3 4 5

41. 나의 외모가 별로라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
람이 없다는 건 일어날 수 없다.

1 2 3 4 5

42. 나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 좋은 외모를 만들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1 2 3 4 5

43. 학급 친구들은 체육시간에 나를 비웃는다. 1 2 3 4 5

44. 다른 또래들은 내 외모 때문에 나에게 별명들
을 붙여준다.

1 2 3 4 5

45. 내 몇몇 친구들은 더 잘생기고 예뻐 보이기 위
해 다이어트를 한다.

1 2 3 4 5

Ⅲ. 외모 관련 사회적 압력 설문조사

 다음 질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귀하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에 
관한 것입니다. 몇 몇 질문들이 비슷하더라도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척도를 
이용하여 답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하지 않음=1,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2, 확실하지 않음=3, 대부분 동의=4, 매우 동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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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번은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하지 
않음
=1

대
부분
동의
하지 
않음
=2

확실
하지
않음
=3

대
부분
동의
=4

매 우
동의
=5

46. 나의 가족은 좋은 몸매에 큰 가치를 둔다.
1 2 3 4 5

47. 어머니는 내 몸매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는 
    별명들을 말한다.

1 2 3 4 5

48. 아버지는 내 몸매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는 
    별명들을 말한다.

1 2 3 4 5

49. 부모님은 내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0. 어머니는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을 것을 한다. 1 2 3 4 5

51. 아버지는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한다. 1 2 3 4 5

52. 만약 나의 외모가 좋으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허락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53. 내 몸매 때문에 나는 어머니로부터 눈치를 받는
다고 느낀다.

1 2 3 4 5

54. 내 몸매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눈치를 받는
다고 느낀다.

1 2 3 4 5

55. 어머니는 좋은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6. 아버지는 좋은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7. 어머니는 더 예쁘게 보이시려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다.

1 2 3 4 5

58. 아버지는 더 멋있게 보이시려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다.

1 2 3 4 5

59. 어머니는 나의 몸매를 놀린다. 1 2 3 4 5

60. 아버지는 나의 몸매를 놀린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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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번은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하지 
않음
=1

대
부분
동의
하지 
않음
=2

확실
하지
않음
=3

대
부분
동의
=4

매 우
동의
=5

61. 어머니는 나의 몸매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62. 아버지는 나의 몸매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63. 나의 외모가 좋을때만 부모님께서 나를 챙겨주신다. 1 2 3 4 5

64. 어머니께서 나의 몸매에 불만을 표한다. 1 2 3 4 5

65. 아버지께서 나의 몸매에 불만을 표한다. 1 2 3 4 5

66. 나의 외모가 별로여서 어머니는 더욱 엄격하시다. 1 2 3 4 5

67. 나의 외모가 별로여서 아버지는 더욱 엄격하시다. 1 2 3 4 5

68. 어머니께서는 나를 더욱 나 자신답게 만들어야 한다
고 하신다.

1 2 3 4 5

69. 아버지께서는 나를 더욱 나 자신답게 만들어야 한다
고 하신다.

1 2 3 4 5

70. 나의 외모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께선 내가 그 자
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1 2 3 4 5

71. 어머니께서 내 몸매에 대해 무언가를 하라고 충고 
하신다.

1 2 3 4 5

72. 아버지께서 내 몸매에 대해 무언가를 하라고 충고 
하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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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함
         1     2     3     4     5     6

73. 키          1     2     3     4     5     6

74. 체중          1     2     3     4     5     6

75. 모발          1     2     3     4     5     6

76. 외모          1     2     3     4     5     6

77. 전체 얼굴상          1     2     3     4     5     6

78. 눈          1     2     3     4     5     6

79. 코          1     2     3     4     5     6

80. 치아          1     2     3     4     5     6

81. 어깨          1     2     3     4     5     6

82. 팔          1     2     3     4     5     6

83. 배          1     2     3     4     5     6

84. 가슴          1     2     3     4     5     6

85. 등          1     2     3     4     5     6

86. 엉덩이          1     2     3     4     5     6

87. 다리          1     2     3     4     5     6

88. 근육          1     2     3     4     5     6

89. 귀하의 신체 사이즈와 
    몸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1     2     3     4     5     6

Ⅳ. 신체부위 만족도
 아래는 신체기관에 대한 목록입니다. 각 신체 부위에 대해 현재 얼마나 만족하는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모든 항목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정보는 비
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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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성형수술 경험이 있습니까?
 (없음=1, 한 군데=2, 두 군데=3, 세 군데 이상=4)

1 2 3 4

*91-92.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만 응답하십시오.

91. 성형수술의 경험이 있다면 수술 후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없음=1, 한 번=2, 두 번=3, 세 번 이상=4)

1 2 3 4

92. 성형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에 외모에 대한 만족감에 
    변화가 있습니까?(수술 후 더 나빠졌다=1, 그대로이다
=2, 조금 좋아졌다=3, 많이 좋아졌다=4)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93.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94. 나는 내가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95.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96.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1     2     3     4

97. 나는 남들에게 자랑스러워할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       1     2     3     4

9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99.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100.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101.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102.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Ⅴ. 성형수술 경험 설문조사
 아래는 성혈수술 경험에 대한 목록입니다. 모든 항목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
하께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입니다.  

Ⅴ. 자아존중감 설문조사
*Rosenberg self-esteem scale(RES) 
 아래는 자기인식에 대한 목록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
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에 원을 그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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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earance-Relate Social Pressure,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among Korean Adolescents

Hyun-Jin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Currently, owing to lookism based on cultural norm admiring thin shape,

bodily shape identity, and self-recognition and evaluation, the Korean

society becomes a appearance-admiring society. Such a looks-focused

social atmosphere leads Korean adolescents to adopt 'health-threatening

body-changing strategy' when they have concerns about, or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body shapes. Their desire to improve their looks is

very strong.

Adolescence is the period when people develop values, attitudes, and

functions for their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the four socialization

elements — mass media, parents, peer group, and school — adolescents

learn social standards of appearance, and importance of it, and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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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values on it. Thus, this research tried to examine forms of

appearance-related social pressure by those near adolescents such as peers

and par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a social pressure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To create data for this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to three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first grade to the third grade located in Seoul.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related with demographic information,

perception on body shape, and satisfaction with it, appearance-related

social pressure, satisfaction with body parts, and self-esteem. Excluding

those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here respondents were not sincere in

answering questions, and did not answer some questions, 1,000 copies

were finally used in the analysis. The analysis was done using the SAS

9.2 version.

First, to examine differences of answers depending on gender, t-test was

done. Secon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done. Thir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such a social pressure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among respond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difference

among male and female respondents in the extent of social pressure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Especially, attitude on plastic surgery scored

92.42% among female students.

Secon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uch a social pressure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female students show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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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above the middle levels, higher

than male stud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it was found that positive evaluation of their

appearance is positively related with self-esteem, and negative evaluation

of their appearance is negatively related with self-esteem for both males

and females.

Third, it was found among female respondents that the higher social

pressure from peer group is, the lower their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gets, and that those who have taken diet medicines tend to have lower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ocial

pressure from peer group was very significantly related with negative

self-esteem.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 the followings. Lookism is more

influential to female students than to male students. And, females are more

positive to plastic surgery, and more sensitive to appearance-related social

pressure. Consequent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t seems

desirable to prepare for concrete, systematic guidance, education,

intervention, and counter-measures designed to reduce social pressure from

peer group, and raise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Key words: appearance-relate social pressure,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elf-esteem


